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3. 5.(목) 조간 < 3.4.(수) 14:00 >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 혁신기업, 기후부-중기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정책 소통창구로 출범

 - 상시 운영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대책 마련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 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

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
지오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 클린테크: 재생·대체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 카본테크: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 에코테크: 자원순환, 친환경 원료 및 제품   △ 푸드테크: 식품 생산·소비 중 탄소감축

 △ 지오테크: 탄소관측·감시 및 기후적응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
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의 이

행 과정에서도 기후테크 혁신 연합과 언제든 소통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후테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고도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을 선도하는 기술은 

기후테크”라고 강조하며 “기후테크 기업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실증

되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후테크가 녹색전환의 핵심 전력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1-6301)

기후에너지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주

천지은

(044-201-6305)

(044-201-6304)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640)

신산업기술창업과 담당자 사무관 한인옥 (044-204-7681)



붙 임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 개요

1. 개 요

□ 행사개요 :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상시 대화채널로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및 1차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6. 3. 4(수) 14:00 ~ 15:30 / 마포 디캠프(프론트원)

□ 주    관 : 중기부・기후부 공동

□ 참 석 자 : 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공공기관, 기후테크기업, 투자업계 등 총 30여명

2.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5 15‘ ▪ (1부)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

14:15~15:20 65‘

▪ (2부) 정책토론회

 ◦ 기후테크 산업 육성방향 발표 기후부

 ◦ 정책토론회 

  - (주제)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참석자 전체

▪ 마무리 말씀 기후부·중기부 장관

15:20-15:10  10‘ ▪ 참석자 단체 촬영 

※ 행사 일정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